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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방문한섬진강변마을의옹기종기붙어있는집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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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 시간과시간의흐름속을지나가는생은어떤의미인지요 우

리는시간을떠돌다사람을수없이만나고새로운장소를만나기

도합니다 그러한만남은잔잔한행복을주기도하고상처를

남기기도합니다 생각지도않았던사람과의만남을통해

나의 시간은 급회전을 하여 전혀 가보지 못한 미지의

세계로긴여행을떠나기도합니다 그래서사람을

만난다는것은기쁘기도하지만아픈일이기도

합니다 우리가생을걷다보면우리의생을변

화시키는것중에가장중요한것은사람과의만남

과장소와의만남일것입니다

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저곳을 떠돈 후 그들의 작품세계

가변화되는것을많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세월이묻

어있는장소에는그곳에사는사람들의호흡과영혼이스며있기

때문일 것입니다 호흡과 영혼이 스며있는 장소는 시간이 지나면

서문화가되고그곳만의역사가형성됩니다 자신이살고있는곳

을벗어나긴여행을떠나는것은새로운세계를만나게되고그러

한 만남은 고요히 흐르는 침묵의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게으른

영혼을깨우며자신의가슴을뒤흔들어놓습니다

J 나는히말라야설산을몇번오른적이있었습니다 히말라야

설산을오르며신을느끼고눈덮인설산의언덕위에앉으면신들

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티베트고원의 하얀

길을걸으며고독으로이어지는가장깊은상처속에그어진흰줄

을보게됩니다흰줄이마치말라붙은늙은노인의핏줄같습니다

죽음 사랑 예술도 한낱 한 줄로 그어진 길속에 스며들어 있는

것을느끼는것은아픈일입니다 혼자만의공간과시간속에서생

의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아픔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입니

다우리가스스로태어나는것을결정할수있다면지금이지상에

존재하고있을까요?우리가사는생은참아름답고가혹합니다

길을 걷다가산을오르내리기도하고어느날은강을만나고어

떤때는강가의나무를만납니다 낮은언덕에피어있는야생화향

기에취한날은아름답고홀로들녘을걷다폭풍우를만나면가혹

합니다 그렇지만우리는묵묵히길을걸을수밖에없는데어느순

간더이상갈수없는막다른길에서있을것입니다

J 나는생의길을걷다화가의길을가고있지만아직까지도예

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아직도 미지의 길

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설국으로 가는 기차는 알 수 없는

곳을향해쏜살같이달리고있습니다 우리는열차에앉아침묵으

로창밖을바라보고있습니다 내가그림을그리고시를쓰는것은

나자신을위로하기위해서이고 나를위로하는작업이나처럼생

의길을걷는사람들을위로하는일이아닐는지요

J 오래전몽골의사막에서부터시베리아벌판을횡단하여바이

칼까지가는여행을한적이있습니다 몽골의아르드사막에서평

원의끝에서끝까지펼쳐진별들을보았습니다 모래밭에누워한

동안별을바라보는눈가에눈물이흘러가슴을적시웁니다 별과

별로 이어지는 은하수의 무리들 우리들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의

흔적들이 어느 별사이를 떠돌고 있을까요? 아 별들 별들 그 별

들

평원의별을가슴에담고몽골의수도울란바토르에서시베리아

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로

가는 방향과는 다른 기찻길입니다 보드카에 취해 자작나무 숲과

마을들이 흐릿하게 스치듯 지나갑니다 여행길은 가을을 향해 서

있지만나는설국으로가는꿈을그리고있었습니다영화 닥터지

바고에서지바고가라라를그리워하며더이상하얄수가없는시

베리아벌판을지나도착한눈덮인외딴집 지바고가그집의먼지

묻은낡은창에낀성에를닦듯이나도기차의창에누군가의이름

을적어봅니다

J 낡은이층침대가있는열차를타고 26시간이라는긴시간을

보내고나서야 잠들어있는땅이라고불리는시베리아의파리이

르쿠츠크에 도착했습니다 12월의 혁명 당원들의 혁명이 실패로

끝난후 니콜라이 1세는그들을시베리아의이르쿠츠크로유배를

보냅니다 이들을데카브리스트라고부릅니다 이후데카브리스트

들은이르쿠츠크를예술의도시로변모시킵니다

모스크바에남은귀족의딸들인데카브리스트의아내들은남편

을따라유형의땅시베리아벌판을향해기약없이떠나게됩니다

이혼이금지된법조항을고쳐이혼을허가했는데도여인들은유배

를떠난남편을찾아시베리아로길을떠납니다 사랑의힘이얼마

나위대하고큰지요버리고온줄알았던평원의별들이이곳에서

사랑의힘으로다시살아빛납니다

J 세상이 비록 시끄럽고 혼탁해도가을이 남긴 낙엽 위에은빛

눈이쌓여황홀하게눈부신설국을만들어냅니다 그리고또다시

봄이오면매화도피고찔레꽃도피겠지요 우리들이떠나간후에

도말입니다

J 인생의 설국으로 가는 열차의 표를 끊고 기차에 올라탔습니

다 어디로가는지알수없는기차에말입니다 그저모든것이소

리없이스쳐지나갑니다밤내내하얀눈이하염없이내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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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베리아여행에서봤던눈쌓인평야위바람을맞으며홀로서있는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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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미술학과졸업

개인전 33회 뉴욕 아트 엑스

포 이스탄불 이르크미술관기

획전 파리 유네스코 세계본부

기획전등단체전참여

대동미술상 전남연극제무

대미술상원진미술상등수상

신경림시인(처음처럼) 곽재구 시인(낙타풀의

사랑) 임의진 목사(참꽃피는마을) 등에 그림삽화

및영화 친정엄마 테마그림

남구굿모닝양림축제조직위원장


